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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5. 15.(토)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박승범(044-203-2441) 담 당 자 사무관 강현수(044-203-2446)

피시방 방역 상황 현장 점검
- 5. 15. 문체부 장관, 서울 서대문구 지역 피시방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5월 15일(토)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지역 피시방 ‘젠지 피시까페’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황희 장관은 먼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
출입자 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실시, ▲ 1일 3회 이상 시설
환기와 소독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아울러, 그동안 매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와 방역에 힘써 준 피시방업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피시방업계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매장 내에 24시간 흡·배기
시설을 갖추고, 좌석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선제적 예방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그동안 코로나 방역의 모범사례로 꼽혀왔다.

황 장관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와
이용자분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라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연말에는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 주신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사업과 사무관 강현수(☎ 044-203-244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